
Techtextil/Avantex 2009 전시회 동향 

 

1. 서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년 마다 개최되는 Techtextil/Avantex 국제 전시회

는 Technical 섬유와 관련된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한 전시회로, 2009년도

에는 6/16 ~ 6/18까지 3일간 전시회와 심포지엄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전시회의 개요와 심포지엄 발표 주제를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2. Techtextil/Avantex 전시회 개요 

Techtextil/Avantex 2009는 혁신 기술을 섬유에 도입한 것을 모티브로 한 전

시회로 ‘The Innovation Interchange’가 주제이다. 2007년도에는 ‘Focusing on 

Innovation’을 주제로 하여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2009년도에는 토목·

건축에 초점을 둔 Material Vision을 신설하였고, 출품 업체는 43개국 1,201개

사로 전회보다 115개사가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독일(446개사), 이탈리아

(130개사), 프랑스(99개사) 및 유럽 업체가 많이 참가하였고, 중국(58개사), 대

만(33개사) 및 아시아 업체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대만은 산자재 

중심의 활동이 활발해서, 3년 전에 Taiwan Textile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조직

을 결성하여 100개사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의 가맹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일본은 전회보다 1개사가 감소한 7개사가 참가하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

탈리아, 프랑스 및 미국 등도 모든 협회에서 프로모션하여 적극적으로 참가

하였다. 

분야별로는 산자재, 자동차·항공기자재, 건축·토목, 방호용 의류 관련분

야가 많았지만, 의료 및 환경 분야 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Material Vision이라고 하는 섬유에 국한되지 않은 기능성 소재 코너가 신설되

어 산자재와 건설·토목관련 제품이 증가하였다. 방문자는 85개국으로부터 

23,222명으로 2007년도의 22,265명에 비해 4.3%가 증가하였다. 개최국인 독



일은 12,550명으로 2007년도 보다 2,654명이 증가하여 회복 분위기의 경제

상황 중에서 다음 새로운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독일 이외의 방문자는 

10,672명으로 2007년도 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 주변 국가의 방문자가 증가하였다. 일본은 139명이 

참가하여 2007년도 보다 50%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경비 절감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1> Techtextil/Avantex 2009 전시장 앞 전경 

 

3. 전시회 내용 

전시회 내용은 섬유소재·원사, 기능성 섬유제품, 부직포 및 기계 설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섬유소재·원사 

유럽의 산업용 고강력 섬유의 선두 주자인 PHP사(Polyamide High 



Performance GmbH와 Polyester High Performance GmbH)는 새로운 PPS섬유인 

“Diofort” 및 나일론 46인 “Stanylenka” 등 다양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다. 

고강력 범용 섬유는 포르투갈, 한국 및 대만 등 아시아계 섬유업체의 진출이 

눈에 띄며, 유럽은 특수한 기능성 섬유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

서 네덜란드의 Teijin Twaron사는 유럽의 고기능성 섬유 업체의 선두 주자로

서 내용과 참가 규모가 컸다. 아라미드 섬유분야에서는 프랑스의 Kermel사가 

폴리이미드-폴리아미드의 독특한 아라미드 섬유를 장시간 지속성 있는 내열 

섬유(240℃)로 홍보하였다. 네덜란드의 TP Industrial Yarns사는 나일론과 폴리

에스터 원착사를 포함해 소규모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포르투갈의 타이어 코드 업체인 Kordsa Global사는 아라미드와 나일론 

66 합연사를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드라고 명명하고 적정 신도와 강력의 균

형을 지닌 상호 물성을 보완한 소재를 소개하였다. 카펫 섬유소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ASOTA사는 소재 응용 전개의 한 가지로 콘크리트 보강 등 건

축용 폴리오레핀계의 중공사 “Asota AFC/MCP”를 공개하였다. 

난연·내열성 소재로는 미국의 멜라민(melamine) 섬유인 “Basofil”과 PEEK 

섬유인 “Zyex”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기존처럼 존재감이 있는 소재로 소

개되었다. 특수 무기계 섬유로는 벨기에의 금속 섬유 업체인 Bekaert사가 온

난효과와 제전성, 전자파 차폐 효과에 우수한 “Bekinox”를 소개하였다. 수년

전부터 주목 받았던 현무암 섬유는 Deutche Basalt Faser GmbH사가 2007년도 

보다 부스를 크게 확장하여 용도 전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개하였다. 

Rhodia사로부터 분리된 프랑스의 특수 기능성 섬유업체인 R.STATE사는 기존

의 제전성 및 내열성 소재에 은을 도금한 박테리아 대응 제균성 소재를 공

개하였다. 또한 스페인의 Polisik사는 완전 생분해성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소

개하였다. 

방적·사 가공 업체로는 차별화된 특수 복합사를 공개해서 관심이 

기대되는 프랑스의 특수 혼섬·방적사 업체인 Schappe Techniques사가 



내절창성(날카로운 물질 등에 의해 흠집이 나는 정도)이 우수한 Class5 

수준의 유리섬유와 “Dyneema”, 고강력 나일론 섬유와 혼방한 “Procut”, 

“Alicut” 등 특수 기능성 방적사를 전시하였다. Schappe Techniques사의 특수 

기술은 Stretch Breaking과 Draft-cut 방적기술이 핵심이다. 특수사 업체로는 

네덜란드 Fiberline사의 고기능성 섬유인 코팅사가 있다. 다양한 슈퍼섬유의 

약점을 다양한 폴리머와 화학약품으로 코팅하여 보완한 가공사이다. 

카탈로그에서도 “Dyneema”, “Nomex”, “Vectran” 및 “Kevlar” 등 다양한 

슈퍼섬유 코팅사를 가공성, 접착성 및 흡수성 등을 개선 및 착색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성능을 부여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Wearcoat”, 

“Bondcoat”, 및 밤에 자연광을 발산하는 “Glowcoat” 등 독자의 상표를 붙인 

제품도 홍보하였다. 

일본에서는 Teijin·Twaron 사 부스에 함께 전시한 Teijin Fibers 사가 

“Teonox”(폴리에틸렌 2.6 나프탈렌)인 PEN 섬유를 타이어와 고탄성 소재로, 

나노섬유인 “Nanofront”, 친환경 소재인 “Biofront” 및 쿠션 소재인 “ELK” 등 

신소재를 소개하였다. 또한 새로운 전자소재로서 “Cell Form”이라고 하는 

평면 마이크로파 전달 시트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Kurary 사는 “Vectran” 등의 신소재와 함께 탄소나노튜브를 폴리에스터 

섬유에 코팅한 “Contec”은 도전성이 우수한 도선에 대응하는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KB Seiren사는 도전성 소재 및 스트레치성 부직포인 “Espansione”, 

제전성 섬유인 “Belltron”, UV 및 열차폐 소재인 “Whiet” 등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전시하였다. 2 회째 참가한 AsahiKASEI 사는 부직포에 한해서만 

참가하였고, PPS 섬유 스펀본드 부직포 등을 홍보하였다. 

 

 

 

 


